
뇌의 문

작성일 : 2013. 3. 15(금) 새벽 2시

작성자 : 주은혜

(주님께, ‘주님, 재미있는 이야기 해 주세요.’하고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

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이 남자는 결혼 할 여자가 있었어. 

남자는 결혼을 약속한 자를 두고 

잠시 일을 하러 떠나게 되었다. 

일하러 간 곳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 여자의 화려함에 

보는 순간 마음과 정신이 빼앗겨서 

자신이 돌아가야 하는 시간도 잊은 채 

그 여자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살았다.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이 여자는 단 하나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이 여자가 좋으니 

그 마음을 얻기 위해 계속 투자했단다.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고 

남자는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어서야 

자신이 인생에서 어떤 것도 얻지 못한 채 

실패하게 된 것을 알았다.

노인이 된 그는 

자신과 결혼을 하기로 한 여자를 찾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가 보니 결혼을 약속한 여자는 없었고, 

마을 사람들을 통해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한 나라의 공주였고, 

자신과 함께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남자를 찾고 있던 중에 

자신과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남자는 공주를 찾아가 

자신의 사연을 말했다. 

남자를 만난 공주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요. 

자신이 좋아서 행했으니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책임도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했단다.

이 남자는 이 지구촌의 많은 인생들이다.

모두들 기다리는 나를 두고 

자신이 좋아 세상을 좇는다.

아무리 좇아도 

그 어떤 것도 내어 주지 않는, 

겉만 번지르르 한 세상을 좇다가 

인생이 곤하여지면 나를 찾고는 한다. 

하지만 그 때는 너무 늦었다. 

세상을 탓할 수도, 

사탄을 탓할 수도 없이 

온전히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몫만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인생을 살 때 생각을 잘 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좋은 대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어 주고, 

마음을 열어 준 대로 행동하게 되니 

너희의 뇌의 구조를 잘 알고 살아서 

마음과 생각, 정신의 문을 제대로 판단하고 

열어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주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정리한 글입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뇌는 ‘인정’하면 

‘반응’하게 되어 있다. 

뇌는 아주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창조된 창조물이다. 

사람들은 뇌에 대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묘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뇌에 대해 제대로 알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으니 

마음, 생각, 정신, 혼체를 성장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뇌는 여러 가지 통로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를 수용하기는 기관, 전달하는 기관, 

자극을 주어 육신을 움직이는 기관, 



기억하는 기관 등 

각각 다양하게 존재하며 움직인다.

이 기관들은 서로 쉼 없이 움직이며 활동하며 

끊임없이 교류한다.

뇌에서 전달, 공유되는 많은 생각과 정보들은 

사람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며 행동을 바꾼다. 

그뿐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서부터 식성, 성격 

각각의 것들을 형성하게 하고, 변화하게 만든다. 

이러한 뇌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깊이 있게 보면 

타고난 성격과 기질은 

마치 그림을 그릴 때 밑바탕에 불과하다. 

밑바탕을 그렸어도 

채색할 때 다르게 수정할 수 있고, 

밑바탕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타고난 기질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고치지 않고 산다면 

평생 자신의 모순과 잘못된 성격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만 

알고 고치면 고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으며 

더 이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뇌는 

부모의 영향과 선조의 영향을 받아 

유전적 기질을 가지고, 

밑바탕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자라면서 

환경을 통해, 배움을 통해 

서서히 변화된다. 

여러 가지 뇌의 구조를 통해 

가치관이 생기고 

신념과 좋아하는 것, 

몸의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뇌의 기능은 

인생 100년 간 쉬지 않고 

인간을 계속 생각하게 하고 변화하게 한다. 



뇌라는 엔진이 쉬면 

사람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하나님은 뇌를 인간의 몸에서 

가장 튼튼하면서도 정교하게 만드셨다.

앞서 말한 것처럼 

뇌는 많은 일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단순하다. 

뇌는 많은 정보를 수용하고 

그 정보를 통해 인생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명령을 내리지만 

뇌가 정보를 수용할 때의 문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듣는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수용하고 기억하여 

생각과 정신을 바꾸지는 않는다. 

즉, 뇌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 정보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고,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다. 

뇌 안에 다양한 길이 있다. 

그 길을 통해 사람들은 기억하고 판단한다. 

뇌가 많은 길로 창조된 반면 

뇌의 입구, 뇌의 문은 

단 하나로만 창조되어서 

그 문을 통해 수용된 정보만이 

뇌에 자극을 주고 

길을 통해 다닐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말이든, 말씀이든, 생각이든, 정보이든 

너희가 허락한 것만 

너희의 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허락하지 않은 것은 보아도 들어도 

너희의 뇌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주님, 허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이 살면서 정말 많은 말을 듣고, 

많은 일을 보고 자란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살지 않는다. 

뇌의 문이 모든 방면에 열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의 뇌는 너희가 마음으로 허락한 정보에만 열리고 



그 정보를 기억하여 

너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도록 만들어졌다.

뇌의 문을 통해 허락되는, 

수용되는 정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배움이라는 것을 통해 생긴 가치관이나, 

신념, 성격, 취향 등을 통해 

수용 정보가 선택되고 

뇌의 문을 통해 들어온 정보들만 

뇌에게 영향을 준다. 

선택되지 않은 정보는 

뇌의 문을 통해 들어오지 못했기에 

삶에 어떤 것은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

쉽게 예를 들어 보자. 

악평을 들은 자가 두 명이 있다. 

한 명은 악평을 듣고 힘들어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아무렇지 않다.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각각의 성향과 말씀의 뿌리와 생각과 정신에 따라서 

뇌의 문이 다르게 열렸기 때문이다.

힘들어하는 자는 뇌에서 좋든 싫든 

무의식중이든, 의식 중이든 

그 정보를 수용하였기에 

악평에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영향을 받지만, 

뇌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은 자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괜찮다는 것이다.

어떤 정보든 뇌는 그 정보를 수용하고 

문을 열어 주면 마음으로, 정신으로 작동하여 

육신으로도 반응이 오도록 창조되었기에 

너희가 인생을 살 때 무엇을 수용하고 살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라.

세상으로 마음이 열려 있으면 

세상의 것이 수용이 되고 인정이 되어 

너희가 의식 중에나, 무의식 중에 

뇌의 문을 열어 주어 

마음도 정신도 내어 주게 된다. 

세상을 향해 사는 인생이 

틀림이 없어 보이고, 인정하게 되어 

인생도 보이는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생각도, 정신도, 마음도, 뇌가 선택하여 열린 대로, 

정보를 수용한 대로 움직이다.

반대로,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섭리의 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섭리의 것을 뇌로 수용하고 

정신과 생각을 바꾸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뇌가 

어떤 말과 정보에 문이 열리고, 

어떤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어떤 것에 마음이 

쉽게 흐르는지 알고 파악하면 

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조절이 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너희를 더 쉽게 주관할 수도 있다.

사람의 뇌는 나쁜 정보를 더 빨리 받아들이도록 

구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타락했기 때문에, 또 삶을 살아갈 때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악한 이야기를 더 빨리 수용하게 만들어졌다.

고로 이런 악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과 사상이 강해지려면, 

강한 정신, 생각, 삶을 만들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문을 굳건히 잠그고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생각으로 살고 죽는데 

자신의 생각의 문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다. 

뇌를 문을 함부로 열어 주지 말아라. 

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을 너희가 조절하면 

더 차원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세상의 것에, 세상의 생각에 인정하지 말아라. 

서서히 인정하고 살면 그 인생에 젖어서, 

앞서 이야기한 노인처럼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어떤 것 하나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 후회하고 살고, 

자신이 좋아서 살아 놓고서도 

절망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된다. 

내 사랑들아. 



사탄이 아주 달콤한 말로 

너희의 뇌를 두드리니 

조심 또 조심하여서

너희의 뇌의 문을 잘 단속하도록 하여라. 

순간 쉽게 생각하면 

잘못된 사상과 생각, 세상을 받아들이고 

좋아 보여 따라가게 된다. 

뇌의 문을 어떻게 열어 줄 것인지,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 항상 조심해야 한다. 

사랑의 성자다. 


